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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

자기수용의 매개 효과와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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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강점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수용의 매개 효과와 내적 귀

인성향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았다. 강원도 내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327명의 자료를 

SPSS Macro 3.5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 자기수용, 내적 

귀인성향은 모두 강점인식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에

서 자기수용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모델 4를 활용한 결과, 사회적 지

지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부분 매개 효과가 유의하였다. 셋째, 사회적 지지와 자기수용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모델 1을 활용한 결과, 사회적 지지와 자기수용의 관계에서는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과가 유의

하였다. 넷째,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 효과와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

과를 동시에 갖는 조건부 과정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모델 5를 활용한 결과, 

조건부 과정모형이 유의하였다. 즉,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를 자기수용이 부분 매개하며, 사회

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를 내적 귀인성향이 유의하게 조절하였다. 본 연구는 강점인식의 선행변인

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대학생의 강점인식을 위한 개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강점인식에 

대한 통합적 인식을 촉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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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강점이란 가치있는 성과를 위해 최적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느끼고 생각하고 행

동하는 역량(정지현, 권석만, 2011)으로, 성격강점이란 긍정심리학에서의 핵심 요인으

로 개인의 정서, 사고 및 행동에 반영되어있는 긍정 특질이다(Seligman, 2002). 강점

인식은 자신의 강점을 자각하고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Govindji & Linley, 2007). 

Seligman(2002)은 개인은 누구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어떤 강점을 가졌는지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모든 성격강점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 상관이 있으며(Park & Peterson, 2006), 탁월한 성취 및 긍정적인 자기개념 형

성에 도움을 준다(Gardner, 1999). 특히 대학생은 학업, 진로 등의 다양한 과업을 수

행하며 인지적, 정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음과 동시에 자아개념을 완성하고 자아정

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시기(이정순, 2011)임에도 불구하고, 획일화된 문화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고 적응하기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송인한, 권세원, 정은혜, 2011). 이러한 대학생들의 심리적 적응을 강화하기 위해 강

점개입 상담이 시행되고 있다(김지영, 2015; 심명석, 2016). 

그러나 Hill(2001)의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강점을 제대로 기술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자신의 강점을 알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한다. 즉 일반

인들의 강점인식 수준이 낮으며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

으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강점인식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김민정, 이희경, 2017; 이지원, 이기학, 2017; 조영아, 이재은, 2018; 조남

근, 권정희, 정미예, 2016), 강점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다. 일부 연구들이 심리적 적응을 예측하는 데 있어 강점인식을 매개 변인

으로 다룸으로써(백승훈, 2019; 이세진, 2020; 조영아, 이재은, 2018), 강점인식에 영

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으나 강점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인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점인식에 초

점을 두고 선행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된 관련 변인들 가운데 강점인식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 변인들을 선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체계적

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개인에 대한 외부 정보의 원천으로서 

사회적 지지와, 자신에 대한 인식 태도로서의 자기수용을 강점인식을 예측하는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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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외부에서 제공되는 긍정적인 정보(사회적지지)가 항상 

개인 내부의 인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Biswas-Diener, Kashdan and Minhas 

(2011)는 강점인식과 강점사용이라는 두 가지 접근을 강점 개발이라는 보다 역동적 관

점으로 통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강점 개발 및 강점 개발의 효과가 개인의 

인지적 신념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강점에 대한 마인드셋

이라는 보다 협소한 인지적 신념을 강조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 분야 특히 

다양한 자아 개념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개인의 인지적 태도인 귀인

성향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김기현, 2009; 이경미, 2013; 이자형, 황성훈, 2012; 

나혜영, 2020).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 상황에 대한 원인이 

자신의 노력, 능력에 있다고 생각하는 내적 귀인성향이 사회적 지지가 자신에 대한 

인식(강점인식 및 자기수용)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조절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는 사회적지지, 자기수용, 내적 귀인성향을 강점인식을 예측하

는 선행변인으로 선정하고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강점인식, 사회적 지지, 자기수용, 및 내적 귀인성향

강점인식이란 자신의 강점을 자각하고 인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Govindji & Linley, 

2007). Peterson과 Seligman(2004)은 개인은 누구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강

점을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 행복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Proctor, Maltby와 Linley 

(2011)는 강점인식을 기반으로 한 상담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울증 감소와 주관

적 행복감이 증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지영과 권석만(2013)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주일간의 실험 처치를 통해 약점인식집단이나 약점보완집단에 비해 강점인식집단과 

강점활용집단이 삶의 만족도, 행복, 긍정 정서에서 더 큰 긍정적 변화를 보였음을 입증

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들은 강점인식이 대학생활적응(이지원, 이기학, 

2017), 심리적 안녕감(조남근 외, 2016), 진로결정수준(김민정, 이희경, 2017), 진로준비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3호

- 182 -

행동(이재은, 조영아, 2017), 진로적응력(조영아, 이재은, 2018)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무엇보다 이들 연구는 이러한 정적 관계가 자기효능감(조남근 외, 

2016; 이재은, 조영아, 2017), 긍정 정서 및 희망(김혜경, 이희경, 2019), 강점 활용(김

민정, 이희경, 2017; 이지원, 이기학, 2017; 조영아, 이재은, 2018)에 의해 매개됨을 

밝힘으로써, 강점인식이 심리적 적응을 강화하는 기제를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들 대

상으로 한 경우에도 강점인식은 강점 활용을 매개로 고등학생들의 진로미결정 수준을 

부적으로 예측하였고(김민, 탁진국, 2017), 행동 의도를 통해 보다 높은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예측하였다(이연희, 탁진국, 2019). 이와 같이 강점인식의 적응적 결과에 대한 

연구에 비하여, 강점인식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부족하다. 일부 

연구가 강점인식을 매개 변인으로 탐색하는 과정에서 강점인식과 관련된 선행변인들

을 보고하였다. 강점인식은 완벽주의(이지혜, 2014) 및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이애리, 

심혜원, 2019)나 부모의 심리적 통제(임애경, 윤채영, 2018) 등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들 변인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강점

인식은 사회적 지지(이세진, 2020; 백승훈, 2019) 및 자기수용(조영아, 이재은, 2018)

과 정적인 관계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변인들이 강점인식의 선행변인을 밝히는데 단

서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강점인식에 미치는 선행변인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사회적 지지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Cohen과 Hoberman(1983)은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통합하여 사회적 지지를 개인이 가족, 교사, 친구 등과 같은 중요한 타인으로

부터 받는 애정 및 관심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한미현과 유안진

(1996) 역시 사회적 지지를 사회적 관계에서 경험하는 지지의 정도로 정의하였고 사

회적 지지를 부모의 지지, 친구의 지지, 교사의 지지로 구분하였다. 박지원(1985)은 

사회적 지지를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들로부터 제공 받는 여러 형태의 도움으로 정

의하며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4가지의 하위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한편 사회적 지지가 갖는 평가적 요소를 강조한 견해들도 있다. 정바른

(2018)은 사회적 지지를 부모, 교사, 또래 등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개인이 받는 긍정적 평가로 정의하였다. 반면에 김연희와 

박경자(2001)는 사회적 지지를 받아들이는 개인의 인지적 태도에 따라 실제로 존재하

는 사회적 지지와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유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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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한미현과 유안진(1996)은 사회적 지지를 사회적 관계 안에서 타인으로부터 제공 

받는 긍정적 자원들에 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라고 정의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및 부정 정서는 감소시키고(김동임, 조인주, 2017), 긍정 정

서(김지영, 권석만, 2013) 및 회복 탄력성(김종운, 김미정, 2017; 배서영, 2017)과 심

리적 자원을 강화한다. 특히 사회적 지지가 개인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서 기능한다는 

주장과 일관되게, 사회적 지지는 자기수용(김혜원, 2016) 및 자아존중감(김연희, 박경

자, 2001) 등 개인의 자아 인식을 긍정적으로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자기수용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한다(Williams & Lynn, 

2011). 자기수용의 정의는 초기에는 이상적인 자기개념과 현재의 자기개념 간의 일치 

정도로 보는 관점으로 시작하였으나 점차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 자신에 대한 신

뢰성, 자율성, 객관적인 자기인식 정도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김정애, 2003). 국내외 

자기수용 연구를 종합한 임전옥과 장성숙(2012)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수용의 개념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강조한다. 둘째, 정

서적 경향성, 심리적 현상, 신체조건, 강점과 약점 등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인정하

는 것이다. 셋째, 자신에 대한 만족감과 긍정적 평가를 의미한다. 넷째, 어떠한 평가

와 관련 없이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현재 마주한 환경적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Macinnes(2006)은 자기수용이 주관적 행복과 관련이 있으

며 자아존중감과는 차별된 개념임을 강조하였다. 자기수용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신에 대한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한다는 면에서 자아존중감과

는 다르다. 자기수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기수용은 우울 및 불안 등 부

정적 정서를 완화하고(Chamberlain & Hagga, 2001),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Macinnes, 2006). 아울러 진로적응력(조영아, 이재은, 2018), 진로스트레스(윤

성은, 2012), 대인관계(최유람, 이아라, 2019)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Mualifah, Barida and faghana(2019)의 연구에서는 자기수용이 자기 개념 및 

인식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긍정적인 특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조건이 된다(조영아, 이재은, 2018). 

마지막으로 귀인성향이란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개인의 독특한 인지적 성향을 의미한다(Heider, 1958). 귀인성향은 어떤 사건에 대해 

그 원인이 노력, 능력, 태도 등 자신의 내부에 있다고 보는 내적 귀인성향, 원인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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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또는 타인의 통제 속에서 있다고 믿는 타인 귀인성향, 원인이 우연이나 행운에 있

다고 믿는 우연 귀인성향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Levenson, 1981). 세 가지 

귀인성향 중 내적 귀인성향은 심리적 안녕감(김현옥, 2010), 대인관계(이윤정, 박미화, 

2014), 스트레스(감자영, 허균, 2010; 임성택, 2007), 자아존중감(이자형, 황성훈, 2012; 

김연희, 박경자, 2001) 등 다양한 심리적 기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특히 학교 생활적응(이윤정, 박미화, 2014), 학습 태도(이재호, 정누리, 2015), 

학업적 자기효능감(임선아, 이선경, 2014), 학습동기 및 학습결과(Ying, Huamao, 

Ronghuai, Yanhua & Jingjing, 2008) 등 학업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

로 알려져 있다. 

2. 변인 간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강점인식은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인지적 평가(정바른, 2018; Govindji & Linley, 

2007)에 기초하며, 외부 환경적 변인의 영향을 받는다(백승훈, 2019).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구성원으로 관심과 존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정보이며

(Cassel, 1976) 개인에 대한 긍정적 정보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긍정적 자원을 촉진하게 하여 강점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백승훈, 2019). 

이세진(2020)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강점인식과 강점활용에 각각 정적

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안은경(2017)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강점인식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백

승훈(2019)의 성취지향목표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검증

한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강점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자기수용이란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

아들이고 인정하는 태도로서(Rogers, 1942), 사회적 지지를 통해 제공되는 긍정적 평

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자신의 강점으로 인식하는 데 있어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 장송희(2015)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자기수용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청

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 지지가 자기수용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쳤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혜경과 이병록(2011)의 연구도 사회적 지지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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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을 통해 우울을 완화하는 관계를 밝혔다. 더 나아가 윤성은(2012)은 청소년의 자

기수용과 성격 강점이 높은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조영아와 이재은(2018)은 대

학생의 자기수용이 강점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즉 선행연구들은 

중요한 타인들로부터의 긍정적 피드백은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자

기수용을 강화하고 이러한 수용적 태도는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는데 있어 중요한 조

건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강점인식을 정적으로 예측하며,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를 자기수용이 

매개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마지막으로 내적 귀인성향과 자기수용, 내적 귀인성향과 강점인식의 관계를 직접 

살펴본 연구는 없으나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내적 귀인성향 수준에 따라 사회적 지지

가 자기수용이나 강점인식과 같은 개인의 자기인식에 미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김기현, 2009). 선행연구는 내적 귀인성향은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

을, 타인 및 우연 귀인성향은 자아존중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거나(이자형, 황성훈, 

2012)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나혜영, 2020) 보고하였다. 이경미(2013)의 

연구에서도 내적 귀인성향은 자기의식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타인 및 우연 

귀인성향은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민예슬과 김창대(2018)는 대학생의 사회

적 차별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내적 귀인성향이 이를 조절함을 밝혔다. 높

은 내적 귀인성향집단에서는 사회적 차별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증가하

였으나 낮은 내적 귀인성향 집단에서는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 즉 높은 내

적 귀인성향집단은 사회적 차별을 자신의 내적인 특성에 기인하여 부정적인 자기인식

을 형성하고 결과적으로 더 큰 우울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

회적지지와 자기수용의 관계에서 내적귀인성향의 조절효과를 시사하는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내적귀인성향과 자기수용의 관계를 직접 살펴본 것은 아니나, Jibeen 

(2017)은 150명의 파키스탄 대학생의 심리적 불편감을 예측하는데 있어 좌절내인력에 

대한 신념(frustration intolerance beliefs)과 자기수용의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보고하

였다. Jimenez, Niles and Park(2010)은 514명의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질적 마

음챙김(dispositional mindfulness)과 자기수용의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고하였는데, 특

히 이들은 자기수용을 자기개념에 대한 자기조절기제(self-regulation mechanism)로 개

념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지지와 같은 외부환경이 자기수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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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심리적 태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를 내적귀인성향과 같은 

인지적 신념체계가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선행문헌은 다음과 같다. Biswas-Diener, 

Kashdan and Minhas(2011)는 강점 개발에 있어 역동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

데, 이 접근에 의하면 강점은 고정된 특질이 아니라 상황과 개인의 가치나 흥미 등에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는 개념이다. 아울러 이들은 강점 개발은 강점을 고정된 특질로 

보는가(고정 마인드셋) 혹은 변화 가능한 것으로 보는가(성장 마인드셋)에 따라 달라

진다고 보았다. 특히 개인이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강점-맹점(strength 

blind)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로 과제가 어려울수록 개인들이 자신의 역량(prowess)

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강점사용의 

측면에서 강점 마인드셋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있다(Jach, Sun, Loton, Chin & 

Waters, 2018). Jach 외(2018)는 363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강점기반 양육이 

청소년의 강점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강점 마인드셋(strength mindset)이 조절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비록 이러한 선행문헌들은 강점 마인드셋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개인이 특정한 환경에서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는데 있어 개인의 인지적 신념체계가 

조절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내적 귀인성향이 사회적 지지가 강점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가 자기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

개 효과와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사회적 지지, 자기수용, 내적 귀인성향은 각각 강점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를 자기수용이 정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가설 3-1. 사회적 지지와 자기수용의 관계를 내적 귀인성향이 조절할 것이다.

가설 3-2.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를 내적 귀인성향이 조절할 것이다.

가설 4.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 효과와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과를 통합한 조건부과정모형이 유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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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내적

귀인성향

사회적 

지지
강점인식

자기수용

그림 1.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자기수용과 내적 귀인성향의 조건부 과정 모형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강원도에 소재한 대학교 중 5개의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법을 사용하여 모집되었다. 총 384부의 설문을 배포하여 341부 회

수되었다.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327부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 190명(58.1%), 여학생 137명(41.9%)이며, 

나이는 20세 미만이 3명(0.9%), 20세 이상∼23세 미만이 128명(39.1%), 23세 이상∼26세 

미만 110명(33.6%), 26세 이상 학생이 86명(27.2%)으로 연령 평균은 24.1세이다. 학년별

로는 1학년이 72명(22%), 2학년 103명(31.5%), 3학년 63명(19.3%), 4학년 89명(27.2%)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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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도구

1) 강점 인식

본 연구에서는 Govindji와 Linley(2007)가 개발한 강점인식척도(Strengths Knowledge 

Scale)를 김민정, 이희경(2014)이 번안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Govindji와 Linley(2007)는 

강점인식 수준과 주관적 안녕감 및 자아존중감 간의 정적 상관을 보고하였다. 강점인식

척도는 총 8문항으로 각 문항은 7점 Likert식 척도로 1점 ‘전혀 아니다’에서 7점 ‘매우 

그렇다’로 평가한다. 역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강점인식 수준이 높

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강점인식척도 총점의 Cronbach α값은 .87이었다.

2)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는 Zimet와 Farley(1988)가 개발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척도, MSPSS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를 신준섭과 이영분(1999)이 번

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Zimet와 Farley(1988)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우울, 불안과 

부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총 12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7점 Likert식 척도로 1점 

‘전혀 아니다’에서 7점 ‘매우 그렇다’로 표기하여 측정한다. 총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것으로 인지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척도 총점의 

Cronbach α값은 .88이었다.

3) 자기수용

본 연구에서는 Chamberlain과 Hagga(2001)가 개발한 무조건적 자기수용 척도, USAQ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Questionnaire)를 김사라형선(2005)이 타당화한 척도

를 서은경(2011)이 수정(문항간 공통분이 .30 이하로 낮은 문항들을 제외)한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추미례, 이영순(2014)의 USAQ 척도 타당화 연구에 의하면 무조건적 자

기수용은 삶에 대한 만족, 자기 존중감과는 정적상관이, 불안, 우울, 비합리적 신념과

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자기수용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각 문항은 7점 Likert식 척도

로 1점 ‘전혀 아니다’에서 7점 ‘매우 그렇다’로 평가한다. 역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기수용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기수용척도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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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Cronbach α값은 .79이었다.

4) 내적 귀인성향

본 연구에서는 Levenson(1981)이 개발하고 안귀덕(1986)이 번안하여 타당화 한 척

도를 사용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내적 귀인성향 수준은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행동적 

변인 등 개인 내부의 심리적 요인들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 척도는 귀인성향의 3

개 하위요인인 내적귀인, 타인귀인, 우연귀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별 8개 문항, 

총 24문항으로 되어있다. 본 연구는 3개 하위요인 중 내적 귀인성향만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6점 Likert식 척도로 1점 ‘전혀 아니다’에서 6점 ‘매우 그렇다’로 평가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내적 귀인성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귀인성향 

척도 총점의 Cronbach α값은 .71이었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매개효과 모형과 조절효과 모형의 통합적 분석에 대한 다양한 접근 중에서 경로분석 

접근법(path analysis approach)은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인의 총효과(total effect)를 

직접효과(disrect effect)와 간접효과(indirect effect)로 통계적으로 분해하는데 사용되어 

온 방법이다. 이 접근법은 매개효과를 간접효과라 부른다(정선호, 양태석, 박중규, 2019). 

Hayes(2012)가 제안한 조건부 과정분석(conditional process analysis)은 조건부 직접

효과와 조건부 간접효과 분석을 아우르는 용어이다. Hayes(2020)가 개발한 SPSS 매크

로인 PROCESS는 경로분석접근법에 기반하여 다양한 조절된 매개모형에서 조건부 간

접효과를 손쉽게 검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설문 자료를 

SPSS 25.0 와 SPSS PROCESS macro 3.5(Hayes, 2020)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사회적 지지

와 강점인식 사이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 효과는 PROCESS macro의 모델 4번을 

적용하였다. 셋째, 사회적 지지와 자기수용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에

서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모델 1번을 활용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 효과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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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과를 동시에 검증하는 조건부 과정모형 분석을 위해 PROCESS 

macro 모델 5번을 적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각 변인의 기술 통계량 및 변수 간의 Pearson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변인 간 상관은 모두 유의하였으며, 특히 강점인식은 사회적 지지(r =.300, p<.01), 

자기수용(r =.456, p<.01), 내적귀인성향(r =.474, p<.01)과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강점인식 사회적 지지 자기수용 내적 귀인성향

강점인식 -

사회적 지지 .300** -

자기수용 .456** .252** -

내적귀인성향 .474** .402** .215** -

M 4.94 5.27 4.16 4.43

SD 1.14 1.39 0.95 0.67

표 1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p<.05, **p<.01, ***p<.001

2.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 효과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

하여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이용하였다. 부트스트랩 샘플은 5,000개, 신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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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95%로 설정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표 2, 그림 2와 같다. 

사회적지지 강점인식
.409 

강점인식

자기수용

사회적 지지

.348  .387 

.384 

그림 2.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 효과

변수 B2) SE t p
95% 신뢰구간

LLCI ULCI

매개변수 모형 (종속변수 : 자기수용) 

상수 2.276 .548 4.155 .000 1.198 3.354

독립 사회적지지 .348 .043 8.040 .000 .263 .433

통제

변인

성별 .045 .095 .471 .438 -.242 .232

20∼22세 -.020 .493 -.041 .268 -.989 -649

23∼25세 -.005 .493 -.010 .391 -.976 .866

26세 이상 -.123 .494 -.249 .204 -1.095 .850

종속변수 모형 (종속변수 : 강점인식)

상수 .511 .656 .780 .436 .780 1.801

독립 사회적지지 .384 .055 6.946 .000 .275 .492

매개 자기수용 .387 .065 5.948 .000 .259 .515

통제

변인

성별 -.048 .111 -.435 .664 -.267 .170

20∼22세 .624 .574 1.088 .278 -.505 1.754

23∼25세 .828 .575 1.439 .151 -.304 1.959

26세 이상 .740 .576 1.268 .206 -.403 1.864

표 2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 효과 

 Reference group : 성별*남성, 연령*20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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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는 자기수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B =.348, p<.001), 자기수용은 

강점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B =.387, p<.001), 자기수용이 사회적 지지와 강점

인식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지에서 강점인식 간의 총 효과는 

B =.409(p<.001)이었으나, 매개변수인 자기수용이 투입되면서 사회적 지지에서 강점인식 

간 경로의 직접 효과가 B =.384 (p<.001)로 감소하였고 사회적 지지에서 강점인식에 

이르는 직접 효과는 여전히 유의하여 자기수용의 부분 매개 효과가 검증되었다.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간접효과를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효과 즉 매개 효과가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 2는 지지 되었다.

효과 B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총 효과 .518 .053 .414 .623

직접효과 .384 .055 .275 .492

간접효과 .135 .029 .080 .191

표 3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 효과 검증

3. 사회적 지지와 자기수용의 관계에서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과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수용과의 관계에서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과를 검증

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의 model 1번을 이용하였고 부트스트랩핑은 5,000회, 신

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사회적 지지는 자기수용에 

정적인 영향이 있었으나 유의하지 않았다(B =.278, p >.05). 내적 귀인성향도 마찬가

지로 자기수용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유의하지 않았다(B =.003, p >.05). 사회적 지

2) SPSS PROCESS macro 3.5(Hayes, 2020)는 경로분석 접근법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비표준화계수

인 B 값이 기본(default) 통계치로 산출된다. 특히 매개효과모형과 조절효과모형을 통합한 조건

부 과정분석(conditional process analysis)의 결과는 표준화계수인 β 값이 아닌 비표준화계수인 

B 값만 산출된다. 본 연구의 최종모형은 조건부 과정분석 모형이므로, 표기의 일관성을 위하여 

모든 분석에서 비표준화계수인 B 값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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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내적 귀인성향의 상호작용항은 자기수용에 영향을 미쳤으나 역시 유의하지 않아 

조절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B =.012, p >.05). 상호작용항이 추가됨에 따른 R2의 

변화량 또한 .000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내적 귀인성향은 사회적 지지와 

자기수용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1은 지지 되지 않았다.

변수들 B SE t p LLCI ULCI

상수 2.373 1.224 1.939 .053 -.035 4.781

독립 사회적 지지 .278 .216 1.288 .199 -.147 .703

조절 내적귀인성향 .003 .274 .013 .989 -.543 .536

독립

x

조절

사회적 지지 

x 

내적귀인성향 

.012 .050 .232 .817 -.087 .111

통제

변인 

성별 .049 .096 .512 .610 -.140 .238

20∼22세 -.010 .494 -.020 .984 -.982 .962

23∼25세 .005 .495 .011 .991 -.968 .979

26세 이상 -.115 .496 -.231 .817 -1.090 .861

상호작용에 따른 

R제곱 증가 

R2 F p

.000 0.54 .817

총 효과 .517 .053 .413 .621

직접효과 .381 .055 .273 .490

간접효과 .135 .028 .082 .191

표 4

사회적 지지와 자기수용의 관계에서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과

Reference group : 성별*남성, 연령*20세이하

4.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과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 자기수용과의 관계에서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와 동일하게 PROCESS macro의 model 1번을 이용하였고 

부트스트랩핑은 5,000회,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는 표5에 보고하였

다. 사회적 지지는 강점인식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 =1.051, p <.001),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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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귀인성향은 강점인식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B =1.602, p<.001). 사회적 지지와 내

적 귀인성향의 상호작용항은 강점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 = -.184, p<.01), 

상호작용항 추가에 따른 R2의 변화량은 .021로 유의하였다(p<.01). 즉 대학생의 사회

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과가 검증되어 가설 3-2은 

지지 되었다.

변수들 B SE t p LLCI ULCI

상수 -4.242 1.371 -3.094 .002 -6.939 -1.544

독립 사회적 지지 1.051 .242 4.347 .000 .575 1.527

조절 내적귀인성향 1.602 .307 5.215 .000 .998 2.207

독립

x

조절

사회적 지지

x 

내적귀인성향 

-.184 .056 -3.271 .001 -.295 -.073

통제

변인

성별 -.036 .107 -.338 .173 -.248 .175

20∼22세 .746 .553 1.349 .678 -.342 1.835

23∼25세 .988 .554 1.783 .076 -.102 2.079

26세 이상 .806 .555 1.452 .147 -.286 1.899

상호작용에 따른 

R제곱 증가 

R2 F p

.021 6.702 .001

표 5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과

Reference group : 성별*남성, 연령*20세이하

사회적 지지와 내적 귀인성향의 상호작용 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므로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조절변수의 평균값(M)과 ±1 표준편차(±1SD)

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조건부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

다. 그림 3에서 나타났듯이 내적 귀인성향의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사회적 지지 수

준에 따른 강점인식 수준의 변화가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내적 귀인성향의 수준이 

낮거나 평균인 집단에서는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강점인식 수준의 변화가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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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즉, 사회적 지지가 강점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내적 귀인성향이 낮거나 평균인 

집단에서만 유의하였다.

조건부 간접효과 Effect SE t p LLCI ULCI

M-1SD .361 .063 5.740 .000 .237 .484

M(.000) .223 .061 3.641 .000 .102 .343

M+1SD .107 .080 1.356 .176 -.049 .263

표 6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과 검증

그림 3.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과

5. 사회적 지지, 자기수용, 강점인식, 내적 귀인성향의 조건부과정모형

앞선 분석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기수용의 관계에 대한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과를 

가정한 가설 3-1은 지지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과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이 매개하고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를 내적 귀인성향이 조절하는 조

건부 직접 효과를 설정한 조건부과정모형을 최종적으로 검증하였다. PROCESS ma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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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model 5번을 이용하여 부트스트랩핑 5,000회, 신뢰구간 95%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사회적 지지는 자기수용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B =.348, 

p<.001), 자기수용은 강점인식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쳐(B =.372, p<.001) 자기수용

의 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강점인식을 예측하는데 있어 사회적 지지와 내적 귀인성향

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하였다(B = -.188, p<.01). 즉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 간의 관계

는 자기수용이 매개하고 내적 귀인성향이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를 조절하는 

조건부과정모형이 검증되어 가설 4는 지지 되었다. 

경로 B SE t p

매개변수 모형 (종속변수 : 자기수용)

상수 2.276 .548 4.155 .000

독립 사회적 지지 .348 .043 8.040 .000

통제

변인

성별 .045 0.95 .471 .306

20∼22세 -.020 .493 -.041 .268

23∼25세 -.005 .493 -.010 .233

26세 이상 -.123 .494 -.248 .089

종속변수 모형 (종속변수 : 강점인식)

상수 -5.123 1.303 -3.931 .000

독립 사회적 지지 .948 .229 4.138 .000

매개 자기수용 .372 .059 6.269 .000

조절 내적 귀인성향 1.603 .290 5.524 .000

독립 

x

조절

사회적 지지 

x 

내적 귀인성향

-.188 .053 -3.543 .001

통제

변인

성별 -.055 .102 -.537 .292

20∼22세 .750 .523 1.435 .154

23∼25세 .986 .524 1.883 .061

26세 이상 .849 .525 1.618 .107

표 7

사회적 지지, 자기수용, 강점인식의 관계와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과

Reference group : 성별*남성, 연령*20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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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내적 귀인성향의 조건부 직접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자기수용이 투입된 후 사회적 지지가 강점인식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내적 귀인성향이 낮은 집단에서만 유의하였고 내적 귀인성향이 평균이거나 높

은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조건부 간접효과 Effect SE t p LLCI ULCI

M-1SD .247 .063 3.920 .000 .123 .370

M(.000) .112 .060 1.857 .064 -.007 .230

M+1SD -.017 .079 -.300 .765 -.178 .131

표 8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과 검증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점인식의 선행요인들을 살펴보고자 사회적 지지, 

자기수용, 강점인식, 귀인성향 변인들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수용, 내적 귀인성향은 

모두 강점인식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입증된 

사회적 지지(백승훈, 2019; 안은경, 2017; 이세진, 2020)와 자기수용(조영아, 이재은, 

2018) 뿐만 아니라 내적 귀인성향도 강점인식의 유의한 선행변인임을 보여준다. 둘째,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은 부분 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가 강점인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자기수용을 통

해서 강점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가 모두 유의하였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자기수용(신성철, 2003; 장송희, 2015) 및 강점인식(백승훈, 2019; 안은경, 2017; 이세진, 

2020)을 높이며, 자기수용이 강점인식을 강화한다는(조영아, 이재은, 2018)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이 갖는 

부분 매개 효과는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사회적 지지의 두 가지 다른 기능적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박지원, 1985). 우선 김연희와 박경자(2001)가 강조하였듯이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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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는 그 자체로 개인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서 기능할 수 있다. 즉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이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개인이 가진 강점을 인식하고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긍정적인 정보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지지의 또 다른 중요한 

차원은 정서적 측면이다(Cohen & Hoberman, 1983). 즉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

는 대학생들은 자신이 주변으로부터 지지받고 수용 받는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고, 심

리 내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심리적 태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자신의 강점을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과를 검증한 결과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수용

의 관계에서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사회적 지지와 강점인

식의 관계에서 내적 귀인성향의 조절 효과가 유의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나혜영, 

2020; 박종석, 2020) 긍정적인 환경이 자기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개인이 외

부의 긍정적 환경을 자신의 내부로 귀인 하는 것, 즉 내적 귀인성향을 가지는 것이 

추가적인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내적 귀인성향과는 상관

없이 사회적 지지와 같은 긍정적인 환경적 자극이나 사건은 직접적으로 자기수용을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에 강점인식은 사회적 지지의 관계에서 내적 귀인성

향이 높은 집단은 사회적 지지와 무관하게 높은 강점인식을 보이고, 내적 귀인성향이 

낮은 집단에서만 사회적지지 수준에 따라 강점인식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즉 강점인

식은 사회적지지 자체보다는 내적 귀인성향에 더 좌우되는 양상이다. 즉, 자기수용은 

그 정의에 부합하게 개인의 평가적인 인지 특성에 덜 영향을 받는 전반적인 수용적 

태도를 반영하는 개념인 반면 강점인식은 보다 인지적으로 통제되는 과정인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선행요인들이 강점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이 단순하지 않으며 강점인식은 자기수용과 같은 다른 자기 개념과는 다른 차원임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의 이론적, 실질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선행연구들이 강

점인식의 결과적인 측면에서만 고찰한데 반해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점인식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선행 변인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강점 인

식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강화하고, 강점 인식을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하

였다. 둘째, 본 연구는 강점 인식과 자기수용이 서로 상이한 구성개념임을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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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특히 자기 수용에 비해 강점 인식은 인지적 평가와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음

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강점인식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심리 상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평가와 그에 따른 상이한 개입 전략이 필요함을 시

사하고 있다. 현재 상담 맥락에서 강점인식 및 강점활용에 관한 접근은(김지영, 권석

만, 2013) 내담자가 자신의 강점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거나 인지된 강점을 실제 생

활에 활용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즉 개인의 인지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

다. 반면에 본 연구는 강점인식과 관련된 개인의 인지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개입방

법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내적 귀인성향과 같은 적극적인 인지적 

태도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경우는 우호적인 환경을 형성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으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도록 촉진하고, 점차적으로 긍정적인 환경적 사건

을 자신의 강점에 귀인 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는 강원도의 4년제 대학생이라는 특정 지역에 제한된 표본을 활용하였다. 추후 연구

에서는 동일한 연구결과가 다른 지역의 대학생들 및 대학생이 아닌 성인과 같이 다양

한 표본에서도 일반화 될 수 있을지, 연구 대상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이 달

라지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개인의 내적 귀인성향을 일반적

인 인지적 태도로 가정하고 평가하였다. 선행연구결과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내적 귀

인성향이 외적 귀인성향에 비해 다양한 심리적 변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나혜영, 2020; 이자형, 황성훈, 2012), 귀인성향 자체는 성공 혹은 실패 

상황과 같이 구체적인 환경적 사건에 대한 평가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즉, 강점인식을 촉진하는데 있어 성공 혹은 실패 경험이라는 구체적 맥락을 고려

한 연구가 강점 인식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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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strengths knowledge in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self-acceptance and 
the moderating role of internal attribution

Lee, Eunkyeong*․Kim, Yuji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diating role of self-acceptance and the moderating 

role of internal attribution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support and 

strengths knowledge.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total, the data from 327 

subjects were analyzed using the PROCESS Macro in SPS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ocial support, self-acceptance, and internal attribution 

all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strengths knowledge. Second, self- 

acceptance partially mediated the associ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strengths 

knowledge. Third, internal attribution significantl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strengths knowledge, but not the associ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self-acceptance. The results indicated that various mechanisms 

may be involved in enhancing the strengths knowledge in university students.  

Key Words: strengths knowledge, social support, self-acceptance, internal 

attribution,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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